
 

 

1. 보안동향 
 

사이버 보안에도 마감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 

 

[미리보기] 

미국에서는 다가오는 6 월과 9 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. 이 때문에 여러 기업과 기관들이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다. 하지만 

이 규정이 정착하면 보안에 대한 철학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[보안뉴스= 칼 맷슨 CISO, Noname Security] 

세계가 디지털화의 물결에 이미 한참 빠져들었다. 이 흐름 속에 가장 큰 이득을 

 

 

 

화이트해커들이 말하는 “실패는 성공의 어머니” 

 

[미리보기] 

보안 프로젝트, 폰투온 실패기 등 해커로서 겪은 실패와 배움 공유[보안뉴스 박은주 기자] 실패를 경험한 적 없는 화이트해커(이하 해커)가 

있을까?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고, 보안에는 정답이 없는 난제가 즐비하다. 야속하게도 노력과 결과는 비례하지 않아, 긴 시간을 

들여도 취약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. 다만, 해커들은 포기하지 않고 실패를 딛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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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ISA-블루데이타시스템즈,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공유 세미나 개최 

 

[미리보기] 

6 월 10 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정보공유 세미나 개최 AI 기반의 악성 URL 탐지방법 및 기술, 거래처 이메일 

사칭 스피어피싱, 국방 침해사고 조사 및 대응절차해킹사고 여부 확인하는 해킹진단도구, 사이버공격 트랜드와 예방전략 등 

발표[보안뉴스 김경애 기자] 정보보안 전문기업 블루데이타시스템즈는 오는 6 월 10 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 

 

 

 

G7+ 가입, 사이버 보안과 AI 기술이 전략적 요소로 꼽혀 

 

[미리보기] 

‘제 9 차 NEAR WATCH FORUM’, 28 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국의 G7+ 가입 위한 전략적 과제 : 디지털 협력, 사이버 보안, 안보 문제 

연계해야[보안뉴스 김경애 기자] G7+ 가입에 있어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협력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집중 부각시켜야 

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. 29 일 개최된 ‘제 9 차 NEAR 

 

 

 

보안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애물 ‘No’, 어떻게 극복하나 

 

[미리보기] 

디지털 기술이 매일처럼 새로 나오고, 공략 방법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때에 보안은 아무리 강화해도 충분하지 않다. 그런데 다들 

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문제다.[보안뉴스=타일러 파라 CISO, Exabeam] 뭔가를 보호하려면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. 그 중 가장 

고질적이면서 악질적인 것을 꼽자면 ‘안 돼’를 꼽을 수 있다. 우리는 온갖 거절을 극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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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보안권고문 
 

금일 최신 패치 및 업데이트는 없습니다. 

 

 

 

 

 


